
코스닥 화학기업 수익성 악화
전체적으로도 영업외비용 증가해 순이익 24.8% 감소

코스닥등록 12월 결산법인은 2001년 외형은 다소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영업외비용 증가 등으로 크게 악화

된 것으로 나타났다.
화학기업 중에서는 경동제약과 바이오스페이스, 바이오랜드가 매출이익률 20위에 들었을 뿐 두각을 나타낸

화학기업이 전혀 없었다.
코스닥증권시장은 4월2일 12월 결산법인 704사 중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감사의견 비적정, 결산기 변경, 관

리종목 등을 제외한 682사의 2001년 매출액이 모두 5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.4% 증가했다고 밝혔다.
영업이익은 3조9000억원으로 11.2% 증가했으나 영업외비용의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은 2조3000억원으로

5.0%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순이익은 1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24.8% 감소했다.
또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125개,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59개 등 모두 184개로 12월 결산법인 전체(682개)의

26.9%에 달했다.

코스닥기업 매출증가율 순위(2001) (단위: 100만원)

특히, 벤처기업 355사는 매출액이 8.6%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000억원으로 63.7% 감소했으며 순이익은

301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00년 7736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.
반면, 일반기업 312사는 매출액이 34조5000억원으로 17.52% 증가했으며, 경상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408%

급증했고 순이익도 5천528억원으로 2000년 1239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.
수익성 측면에서는 벤처캐피탈과 은행, 카드업을 제외한 비금융업(벤처기업과 일반기업) 667사의 매출액영

업이익률이 0.6%p 증가한 6.1%를 기록했으나,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.5%로 0.26%p 감소했다.
특히, 매출액순이익률은 1.1%p 감소한 0.6%를 기록해 1000원 상당을 팔아 순이익이 6원에 불과한 것으로

나타났다. 이자비용이 2836억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투자유가증권 관련손실 4745억원, 재고자산관련손실 1633
억원이 각각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

코스닥기업 당기순이익 증가율 순위(2001) (단위: 100만원)

금융업 15사는 벤처캐피탈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무려 41%p 하락한 13.3%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

5.95%p 하락한 14.7%로 전년대비 5.95%p 줄었다.
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이 각각 2.3%p, 3.0%p 증가해 다소 악화됐으나

부채비율은 일반기업 140.7%, 벤처기업 60.3%로 모두 150% 이하로 집계됐다.

코스닥기업 매출이익률 순위(2001) (단위: 100만원)

단기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1.9%p와 12.0%p 호전된 104.3%, 267.3%로

나타났다.
수익성 악화에 따라 적자 전환기업은 125개로 전체(682개)의 18.3%에 달했으며,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59개

(8.7%)였으나 흑자 전환기업은 20개(2.9%)에 불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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